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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분화와 자존감

: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음악 기능의 조절된 매개효과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an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musical functioning

김요완1, 이승현2*

Yo-Wan Kim1, Seung-Hyun Lee2*

요 약

본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웰니스에 미치는 변인들을 탐구하고 자기분화, 자존감, 회복탄력성, 음악 
기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자기분화는 자존감을 예
측할 것이다. 둘째, 회복탄력성은 자기분화와 자존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셋째, 음악 기능은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넷째,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자
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음악 기능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
증하기 위해 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 남녀 531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SPSS를 통해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Hayes의 부트스트랩 분석을 통해 매개 및 조절 효과를 검증
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분화는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탄력성이 이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음악 기능은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여 그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한계와 후속연구를 제언하였다.

핵심어 : 자존감, 자기분화, 회복탄력성, 음악 기능, 심리적 웰니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variables that contribute to an individual's psychological 
wellness and to empirically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self-esteem, resilience, and 
musical functioning. The hypotheses propose that: (1)self-differentiation predicts self-esteem; (2)resilie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self-esteem; (3)musical functioning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resilience; and (4)the indirect effect of self-differentiation on 
self-esteem via resilience is moderated by musical functioning. To test these hypotheses, a self-report survey 
was administered to 531 adult males and females enrolled in a cyber universit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and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were tested using 
Hayes' bootstrap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self-differenti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and resilience mediated this relationship. In addition, music functioning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resilience, strengthening the effec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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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c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 : self-esteem, self-differentiation, resilience, music functioning, psychological wellness

1. 서론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터넷과 컴퓨터, 스마트폰에 기반한 업무

가 확대되고, 스마트폰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오히려 친밀하고 깊은 관계의 단절과 소외감,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1]. 팬데믹으로 인해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개인의 정

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심리적 웰니스(wellness)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학

문의 경계를 넘어 융합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의 연구가 필요하다.

심리적 웰니스는 심리상담학, 가족상담학 분야의 각 이론들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상태이다. 

심리상담학에서의 대표적인 이론인 로저스(Rogers)의 인간중심 상담이론에서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

간(the fully functioning person)의 상태를 추구한다. 가족상담학에서의 대표적인 이론인 사티어(Satir) 

경험주의 가족상담이론에서는 자존감(self-esteem)이 높은 상태를, 보웬(Bowen)의 다세대 가족상담이

론에서는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 수준이 높은 상태를 추구한다 [2]. 이론별로 표현하는 점은 각

각 다르지만, 이러한 상태는 심리적,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에도 잘 대처하며 회복력이 있

는 성숙한 상태를 의미한다.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안정된 상태는 심리학 분야에서 지향하는 바인

데, 이는 비단 심리학 분야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음악교육 분야 역시 음악이라는 매개를 활용하

여 자기이해와 자기표현, 균형과 조화를 통해 건강한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3]. 결국, 건강

한 인성 함양, 즉 심리적 웰니스는 심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음악교육학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지

향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심리적인 성숙과 건강함, 안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심리학 분야의 주요 변

인들의 관계, 특히 음악교육 분야의 변인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통해, 이론적, 개념적, 경험적인 설명이 실증적으로도 그러한지를 검증하여, 심리적 성숙과 건강함, 

심리적 웰니스를 높이기 위한 과정과 방법에 대해 심리학 분야, 음악교육학 분야에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을 구성할 것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심리적 건강과 안정성, 성숙과 관련한 자존감을 개념적으로 정의할 것이다. 자존감의 

선행변인으로서 자기분화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과 더불어, 자기분화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의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한 가설을 설정할 것이다. 이후, 실증연구를 

통해 설정한 가설들을 검증하고,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논의점 등을 기술할 것이다.

1.1 자존감(self-esteem)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평가한 것에 대한 내적 경험을 의미한다. 자존감은 사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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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주의 가족치료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으로서, 심리적으로 성숙한 정도, 안정된 정도

를 의미한다 [4][5]. 자존감은 생득적으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반복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아차려 주고, 자녀도 자신의 마음을 일치적으로 표현하는 과정

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4].

1.2 자기분화(self-differentiation): 자존감의 독립변인

자기를 사랑하는 실존적인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일치적으로 표현하

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존감이 높은 상태는 보웬의 다세대 가족상담 이론에서의 주요 개념인 자

기분화 수준이 높은 상태와 유사하다. 자기분화는 심리적으로 부모와 분리되어 자기(self)가 건강하

게 형성된 정도를 의미하며, 이성이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정도, 스트레스를 잘 처리하여 회복하

는 정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나의 입장 취하기(I-positioning)’를 잘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6]. 자기분화 수준 역시 유전적, 생득적으로 취득되는 것은 아니지만, 태어난 직후부터 부모의 언

어적, 비언적으로 영향을 받아 마치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과 같은 다세대적인 개념이다. 즉, 부

모의 낮은 자기분화 수준은 ‘다세대 전수과정’에 의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부모의 자기분화 수준

을 고려하면 자녀의 그것도 예측이 가능하다 [6]. 이처럼 대물림되고 다세대적인 개념인 자기분화 

수준의 형성 시기와, 자기분화 수준이 자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

구에서는 자기분화를 자존감의 선행변인으로 고려하였다 [7][8].

1.3 회복탄력성(resilience): 자기분화와 자존감과의 관계에서의 매개변인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을 의미하고, 자기효능감, 즉 자존감에 대한 믿

음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9]. 자기분화 수준이 회복탄력성 수준에 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선

행연구들이 있다 [10][11]. 또한 회복탄력성이 선행될 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12].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자존

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1.4 음악 기능: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의 조절변인

음악을 듣고 표현하면서 정서적으로는 만족감과 정화(catharsis)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대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기도 한다. 이러한 음악의 기능이 주관적인 

웰니스와 행복감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13]. 특히 음악을 활용한 치료활동이나 

여가활동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다 [14][15].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에 정

적인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10][11], 자기분화의 하위영역인 ‘나의 입장 취하기’가 회복탄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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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16], 그 이유는 ‘나의 입장 취하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고 정서적인 만족감과 정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6]. 따라서, ‘나의 

입장 취하기’를 할 때와 비슷한 정서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음악의 기능이 회복탄력성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기분화는 자존감을 예측할 것이

다, 둘째, 회복탄력성은 자기분화와 자존감 간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셋째, 음악 기능은 자기분화

와 회복탄력성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넷째,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미치

는 간접효과는 음악 기능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다. [그림 1]은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표시한 것이다.

자기분화 자존감

회복탄력성음악 기능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2. 측정도구

2.1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의 ‘자기 존중감(self-esteem) 척도’ 한국어판 8문항을 활용하였다 [5][17]. 본 

척도는 단일 영역의 척도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원척도의 Cronbach's α는 .75였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7로 신뢰

도가 양호하였다. 척도는 1점부터 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를 활용하였다.

2.2 자기분화

자기분화 척도는 Bowen의 다세대 가족치료이론에서의 주요 개념인 자기분화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자기분화 척도를 활용하였다 [18]. 본 척도가 개발되고 타당성이 검증될 때에는 

Cronbach's α는 .89,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타인과의 융합,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 등 5개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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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의 Cronbach's α는 .69~.84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3이었고, 이를 구성하는 정

서적 반응은 .84, 자기입장은 .80, 타인과의 융합은 .82, 정서적 단절은 .75, 정서적 융합은 .85로 신

뢰도가 양호하였다. 척도는 0점부터 5점까지의 6점 Likert척도를 활용하였다.

2.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척도는 ‘brief resilience scale’을 번안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19][20]. 이는 

단일 영역의 척도로, 번안 척도를 사용한 이전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26이었고, 본 연구에서

의 Cronbach's α는 .86으로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척도는 1점부터 7점까지의 7점 Likert척도를 활용

하였다.

2.4 음악기능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인 RESPECT-Music 

(Ratings of Experienced Social, PErsonaland Cultural Themes of Music function)를 번안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한국판 음악기능 척도’를 활용하였다 [21][22]. 본 척도는 친구와의 유대, 정서 전달, 스트

레스 해소, 정치적 태도 표현, 문화적 정체성 반영, 가족과의 유대, 춤 유도, 집중 향상, 가치 발달, 

배경 음악 등 10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 제작 당시 10개 하위 영역의 Cronbach α

의 범위는 .57에서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5였으며, 10개의 하위 영역에서, 친구

와의 유대는 .86, 정서 전달은 .87, 스트레스 해소는 .87, 정치적 태도 표현은 .83, 문화적 정체성 반

영은 .84, 가족과의 유대는 .90, 춤 유도는 .86, 집중 향상은 .94, 가치 발달은 .93, 배경 음악은 .93

으로 신뢰도가 양호하였다. 척도는 1점부터 5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통계분석 방법으로,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자기분화, 회복탄력성, 자존감, 음악기능의 수

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기분화, 회복탄력성, 자존감, 음악기능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기분화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회복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자기분화와 회복탄력

성 사이에서 음악기능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여,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23]. SPSS PROCESS Macro의 매개효과 모

형인 Model 4를 통해 매개효과 결과를 확인하였고,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인 Model 7을 통해 조절

된 매개효과 결과를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6을 활용하였고, 유의수준 .05(신

뢰수준 9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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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성실하게 설문조사에 

참여한 531명을 본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163명(30.7%), 여자 368명(69.3%)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190명(35.8%), 

전문대졸 141명(26.6%), 대졸 147명(27.7%), 대학원졸 53명(10.0%)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은 서울 

136명(25.6%), 수도권도시 192명(36.2%), 지방도시 181명(34.1%), 기타 22명(4.1%)으로 나타났다. 혼

인상태는 미혼 143명(26.9%), 초혼 337명(63.5%), 재혼 이상 8명(1.5%), 동거 5명(0.9%), 별거 4명

(0.8%), 이혼 34명(6.4%)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만 20세 미만 1명(0.2%), 만 20~29세 87명(16.4%), 만 

30~39세 106명(20.0%), 만 40~49세 152명(28.6%), 만 50~59세 149명(28.1%), 만 60~69세 32명(6.0%), 

만 70세 이상 4명(0.8%)으로 나타났으며,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 61명(11.5%), 100~300만원 미만 

231명(43.5%), 300~500만원 미만 146명(27.5%), 500만원 이상 93명(17.5%)으로 나타났다.

3.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자기분화, 회복탄력성, 자존감, 음악기능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분화는 0~5점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평균 2.83, 회복탄력성은 1~7점 범

위로 측정되었는데 평균 4.92, 자존감은 1~5점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평균 4.18, 음악기능은 1~5점 

범위로 측정되었는데 평균 3.38이었다. 그리고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

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의 왜도는 절대값 2 미만, 첨도는 절대값 7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4].

  [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key variables

변인 1. 자기분화 2. 회복탄력성 3. 자존감 4. 음악기능

1. 자기분화 1

2. 회복탄력성 .63*** 1

3. 자존감 .52*** .59*** 1

4. 음악기능 .02 .08 .23*** 1

평균 2.83 4.92 4.18 3.38

표준편차 0.74 1.27 0.67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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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기분화, 회복탄력성, 자존감, 음악기능 간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

을 실시한 결과,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r=.63, p<.001), 자기분

화와 자존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52, p<.001), 회복탄력성과 자존감도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59, p<.001). 그리고 조절변인인 음악기능은 자기분화 및 회복탄력성

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음악기능은 자존감과만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23, 

p<.001). [표 1]은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3.3 변인 간 영향 관계

자기분화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회복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 자기분

화와 회복탄력성 사이에서 음악기능이 조절적인 역할을 하여, 조절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 검증하기 위해서 Hayes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Hayes, 2013). SPSS 

PROCESS Macro의 매개효과 모형인 Model 4를 통해 매개효과 결과를 확인하였고, 조절된 매개효

과 모형인 Model 7을 통해 조절된 매개효과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부트스트랩 표본수는 5,000, 신

뢰수준 95%를 기준으로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Model 4를 통해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인 자기분화는 매개변인인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도 높은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β=.63, p<.001). 그리고 독립변인인 자기분화는 직접적으로 자존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β=.25, p<.001), 매개변인인 회복탄력성도 자존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β=.43, p<.001). 즉 자기분화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고, 회복탄력성이 높음

으로써 자존감도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간 관계에서 음악기능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odel 7의 

계수를 확인한 결과, 자기분화는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지만(β=.62, p<.001), 음

악기능은 회복탄력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자기분화와 음악기능의 상

호작용은 정(+)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β=.10, p<.01). 즉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간 관계에서 

음악기능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절효과 그래프를 

보면, 음악기능이 높은 경우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음악기능이 낮은 경우에 비

해 높은 경우 자기분화에 의한 회복탄력성의 증가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2]는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 간 영향 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고, [그림 2]는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간 관계에서 음악 기능의 조절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왜도 -0.01 -0.56 -0.81 -0.29

첨도 -0.48 -0.16 0.27 0.13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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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변인 간 영향 관계

  [Table 2] Influenc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경로 B SE β t p R2 F

자기분화 → 회복탄력성 1.08 .06 .63 18.50*** .000 .39 342.31***

자기분화 → 자존감 0.23 .04 .25 5.74*** .000
.39 167.00***

회복탄력성→ 자존감 0.23 .02 .43 9.92*** .000

자기분화(A) → 회복탄력성 1.06 .06 .62 18.25*** .000

.40 120.58***음악기능(B) → 회복탄력성 0.10 .06 .06 1.64 .102

A×B → 회복탄력성 0.24 .08 .10 2.86** .004

** p<.01, *** p<.001

[그림 2]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간 관계에서 음악 기능의 조절효과

[Fig. 1] Moderating Effect of Musical Function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fferentiation and Resilience

간접효과 크기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를 확인한 결과,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는 .247이었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191~.304로 0을 포함하지 않

았다. 즉 자기분화는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음악기능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음악기능이 낮은 

경우는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 크기가 .205, 음악기능이 보

통인 경우는 간접효과 크기가 .242, 음악기능이 높은 경우는 간접효과 크기가 .279로 나타나, 음악

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높았다. 조

절된 매개효과 결과를 보면,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는 .055였고, 이의 95% 신뢰구간은 .015~.097로 0

을 포함하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효과는 음악기능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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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의 주요 변인인 음악 기능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크기와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

스트랩 검증 결과를 표로 나나낸 것이다.

  [표 3] 음악 기능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크기와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Table 3] Bootstrap Test Results for Conditional Indirect Effect Sizes and Moderated Mediating Effects by Music Feature

구분 Effect SE 95% LLCI 95% ULCI

전체 간접효과 .247 .029 .191 .304

음악기능

Mean-SD(저) .205 .029 .151 .265

Mean(중) .242 .029 .186 .301

Mean+SD(고) .279 .036 .214 .353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 .055, SE = .021, 95% CI = .015 ~ .097

앞서 진행한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자기분화는 자존감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고, 회

복탄력성은 자기분화와 자존감 간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음악기능은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간 관

계를 정(+)적으로 조절하였다. 그리고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

과는 음악기능에 의해 조절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모든 가설은 채택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심리적 윌니스와 관련이 있는 자존감에 어떠한 변인들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자기분화는 자존감을 예측할 것이다, 회복탄력성은 

자기분화와 자존감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음악 기능은 자기분화와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음악 기능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 한 사이버대학 재학 중인 성인 남

녀 531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Rosenberg의 자존감 척도, 

Bowen의 자기분화 척도, 회복탄력성 척도 및 음악 기능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를 

통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Hayes의 부트스트랩 분석을 사용해 매개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

구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은 모두 채택되었다.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자기분화, 회복탄력성, 음악을 향유하고 누리는 음악 기능 등

이 있고, 이 변인들이 자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실증되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자기분화가 자존감의 선행변인이 되어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

하고 [7][8], 회복탄력성도 자존감의 선행변인이 되어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12]. 특히, 음악 기능이 자존감과 관련이 있는 주관적 웰니스, 행복감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도 지지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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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세대적인 관점에서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자기분화 수준이 회복탄력

성을 매개하여 자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기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회

복탄력성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기분화 수준은 

다세대적으로 부모로부터 마치 물려받는 것처럼 오랜 기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낮

은 자기분화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의 노력이 필요

하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는데 [25], 내적 요인은 자기조절능력, 긍정성과 관

련이 있고 [25], 외적요인은 사회적 지지, 대인관계와 관련이 있다 [26][27]. 특히, 사티어 경험주의 

가족상담이론에서는 자신의 지각, 감정, 기대, 열망과 같은 마음의 요소를 일치적으로 표현할 때 

심리적 에너지가 self에 집중되어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4]. 이를 고

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회복탄력성의 내적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과 행동 조절과 관련이 

있는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호흡법과 명상, 마음챙김과 생각 바꾸기 등의 교육과 연습

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자신의 마음을 일치적으로 표현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한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외적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대인관계가 필요한 바, SNS

를 통한 표층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와 

지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엔데믹 시대일수록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가 실증하였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는 음악을 향유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음악의 기능이,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실증하였다. 

음악 기능 척도에 10개의 하위 영역이 있는데, 이는 음악을 향유한다는 것이 정서 전달,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 가치관 발달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

니라, 친구와의 유대, 가족과의 유대 등과 같은 사회적 지지와 친밀한 대인관계 요인에 영향을 미

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음악 기능의 이러한 하위 요인들이 회복탄력성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의 조절변인으로 작용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음악이 막연하게 개인의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인간관계에 도움을 준다는 경험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회복탄

력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 음악이 변인으로 작용하는 바, 개인적으로는 음악 감상, 음악 연주를 통

한 자기표현의 시도, 음악을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시도를 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한다. 더불어, 구성원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호

흡법, 명상, 마음챙김, 일치적 의사 표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악을 경험하고 향유

할 수 있는 문화 체험과 활동 지원이 필요함을 본 연구 결과가 시사한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한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성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일반화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무선 표집을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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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를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참

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통

해, 음악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과정과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 영향이 

미치는 지를 확인하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심리학 분

야에서만 강조되는 개념이 아니다. 음악 기능이 자기분화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자존감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자존감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

한 심리학과 음악학 혹은 음악교육학 등, 다양한 학제 간 융합적인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심리적, 신체적 웰니스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들이 연구되고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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